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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309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8년 2월 9일자(이하 캡처시각)「매니저의 자

살 이유가 성폭행 폭로 때문?」이라는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10일자「성추문 폭로 탓?…톱 여배우 매니저 자살…」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2. 9.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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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할리우드IS] 로즈 맥고완 전 매니저 자살..유가족 ”성폭행 폭로 

때문” 

  입력 2018.02.09 17:05 수정 2018.02.09 17:05 

  할리우드 배우 로즈 맥고완의 전 매니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유가족들은 

로즈 맥고완이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해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다수의 매체는 로즈 맥고완의 전 매니저, 질 메식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유족들의 주장을 전했다.  

  지난해 10월 로즈 맥고완이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폭해을 당한 후 돈을 받고 

합의했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이에 로즈 맥고완은 당시 매니저에게 이 일을 이야

기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성폭행 폭로에 부수적인 피해자가 됐다"면서 "당시 질 메식은 말

단 직원이었다.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지만, 합의 등의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원만히 해결됐다고만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로즈 맥고완은 하비 와인스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이끈 장본인이다. 하비 웨인스타인의 만행을 알면서도 감싸줬다는 의혹을 받은 

밴 에플렉에게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

다. 이후 그의 트위터 계정이 정지당하며 일각에서 트위터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

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oins.com』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60046>

 

<캡처시각 18. 2. 10. 11:34>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2360046


- 3 -

(스포츠동아)=『로즈 맥고완 매니저 사망… 유족들 “성추문 폭로 탓에 생긴 비

극”

  입력 2018-02-10 07:50:00

  할리우드 배우 로즈 맥고완의 전 매니저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미국 다수의 매체는 지난 8일(현지시각) "로즈 맥고완의 전 매니저인 질 메식

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하략)

동아닷컴 이수현 기자 sh_lee00@donga.com』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210/88604235/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할리우드 배우 로즈 맥고완의 전 매니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

을 전하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각각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는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

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박 재 현

장 인 철

김 규 식

강 희

하 윤 수

김 영 모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80210/8860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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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

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

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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